멜티 블러드 스토리 모드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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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밤에 그 이름을 부르면
Around and Alone
　────그리 하여.

　정신이 드니, 벌써 다음의 밤이었다.
[시온]
「……믿을 수 없어.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니」
　아니, 기억은 있다.
　어젯밤 시키와 헤어졌다.
　내일 다시 봐, 라는 이별이 아닌, 협력관계를 끊는 이별.
　그 후의 기억이 애매하다.
　나는 완전히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에 돌아와, 그대로────쭉,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
[시온]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인가.
　처음부터 꿈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꿈에서 깨면 현실에 있는 것이 싫어졌다고라도 하는 건가.
[시온]
「그것은 있을 수 없어. 모두 계산의 안이었으니까」
　시키에게 타타리와 나의 관계를 알려질 가능성.
　그렇게 되었을 때의, 이 당연한 결과.
　그것들을 전부 예측하고 토노 시키와 협력했는데도, 나는.
　───유감이지만, 제가 당신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시온]
「뭐가───유감인 건가. 알고 있던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답이 틀려 있었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어. 나의 예측에 잘못은 없으니까」
　……그런 것보다 가야 한다.
　타타리가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이 내일.
　그 전에 잡다한 소문을 모두 부정하고, 타타리의 형태를 고정해야 한다───
[시온]

「아……」
　어째서 여기에 와 버린 것인가.
　오늘은 아직 이 장소에 볼일이 없는데도.
[시온]
「……안 돼……긴장을 늦추면, 본능만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 본능은 무엇인가,
　무엇을 구해,
　누구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다.
　플랜은 이동한 것이다.
　나는 혼자서 일을 이루어야 한다────
　혼자서 거리를 걷는다.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쭉 혼자였는데, 이 정도로, 혼자라고 실감한 적은 없었다.

　거리에는 변함없이 사람의 모습이 없다.
　그저 무덥고, 찌는 듯한 밤.
　무음의 거리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은, 편의점의 빛 정도인가.
[시키]

「자 마셔
.
　더우니까 차가운 주스는 각별하다구」

[시온]

「────」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확실히 맛있기는 했다.
　착각이었지만, 목마름이 해소된 것은 몇 년만이었는가.
　파출소는 무인.
　경찰관은 순회중인 것일까, 순회하고 있는 경찰관과 지나친 적은 없다.
　이래서야 무엇을 위한 파출소인 것인가.
[시키]
「하지만 총이라는 건 위험하네. 아니, 선배도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하지만……에, 나?
[시키]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뭐, 경찰 아저씨가 보면 잡히는 건 함께인가. 옆에 있는 누구씨의 모습도 눈에 띄고, 눈에 띄면 도망치도록 하자」

[시온]

「────────」
　뭐야, 저것은 내 옷에 대해 말하고 있던 건가.
　……조금, 감정이 거칠어졌다.
　이 옷은 나의 유일한 취미다.
　하다못해 이 정도 차려 입어도 괜찮을 텐데, 저런 소릴 하다니.
　그는 무례하다.
　주위의 인간이 잘 주의해 주어야 하겠지, 응.
　호텔에는 빛이 없다.
　지금의 거리에서는 이용객도 없는 것이겠지, 호텔은 폐허 같이 조용하다.
[시키]
「나도 졸리다니까. 집에 돌아가도 잘 수 없고.
　……저기 말야, 밤은 방에서 자게 되어 있으니까, 낮에는 일어나 있지 않으면 수상하잖아.
[시키]
　우리 집 사람들, 모두 제각각 이상하게 예민해서 말야.
　속이는 게 어려워」

[시온]

「────────」
　단언하자. 그 노력은 무의미하다.
　나마저 그의 수상한 행동을 간파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가까운 육친에게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래도 입 다물고 속아주고 있자, 고 생각하게 하는 점이 그의 인덕이라는 것인가.
　대로에서 떨어져 간다.
　이 부근의 뒷골목은 공원에 버금가는 “웅덩이”다.
　그것을 설명했을 때, 그는────
[시온]
「────무의미한.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젠 됐어.
　이젠 됐어.
　이젠 됐어.
　이젠 됐어.
　인정한다.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가능하다면 저대로, 마지막까지 친구로 있고 싶다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인정할 테니까, 나와 줘.
[시온]
「아────」
　쓰러질 것 같다.
　목이 마르다.
　그것을. 헤어져 버린 친구를 “원한다”고 인정한 순간, 토기가 올라왔다.
　목덜미가 아프다.
　뚫린 신경이 맥박치고, 막혔을 터인 상처로부터 토할 것 같이 된다.
　목이 마르다.
　마치 심장이 목에 있는 것처럼, 두근두근하고 빨리 빨리 하고 요구하고 있다.
[시온]

「하────아────!」

[시온]

「하아……아……하아, 아────」
　두통과 토기에 이끌려 여기에 왔다.
　여기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두통도 토기도 줄어들어 줬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시온]
「윽────그런 것을, 알아채지 못하, 다니」
[네로]
「아니, 누구라도 도움에는 의지하는 것. 그렇게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타타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온]
「……어리석은. 어제 시키에게 패했는데도 실체화하리라고는. 여기서 진다면, 내일을 기다리지 않고 여기서 멸하게 되는데도」
[네로]
「진다면, 의 이야기겠지. 지금의 네놈 정도, 삼키는 데에 시간은 필요 없다. 나의 목적을 위해, 그 뇌수를 받을까」
[시온]
「만만하게 보지 말아. 그렇게 간단히 질까보냐────!」
전투 1

상대: 네로 카오스

플레이어: 시온 엘트남 아틀라시아

배경: 피투성이의 뒷골목

※진행→
※승패와 관계 없음.

[시온]

「윽……!」
[네로]

「잘 싸웠다, 시온 엘트남.
　하지만 거기까지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 몸은 이미 한계겠지?」

[시온]

「윽────하, 아────」

[네로]

「안녕이다. 3년 동안의 헛수고, 수고했다」

　……의식이, 떨어졌다.

　이걸로 끝.
　내 시간은 이런 곳에서 끝난다.

　……거기에 후회는 없었을 터다.
　어째서냐면, 이 최후는, 어떻게 계산해도 유도된 답이었으니까────

「───네놈.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나에게 덤비는 건가」

「그건 이쪽의 대사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나타나대다니.
　이 거리에, 네가 있어도 좋은 장소는 없어」

　아아. 아직, 꿈을 꾸고 있어.
　이것은 깨었을 터인 꿈이다.
　……조금, 운이 좋구나, 고 생각했다.
　왜냐면, 최후의 때에, 가장 바랐던 꿈을 꾸었으니까───
전투 2

상대: 네로 카오스

플레이어: 토노 시키

배경: 피투성이의 뒷골목

전투 승리→
전투 패배→
→전투2 승리
　────그리고, 그는 흡혈귀를 일섬했다
.

[네로]
「ＵＦＪＫ？　２１４ｕＩ［［［？　ＫＣＦＫＤＳＧＨＳＯＰＧＪ％＄’(＆！？？？？？？」

　단말마가 울린다.
　예전에 이 거리에 나타났던 흡혈귀, 27조라 분류되는 사도의 왕이 희미해진다.
[네로

「ＹＵｄｆｇ、、ＡＧＡＡＡＡＸ！！！！！！」

　희미해져 가는 타타리.
　끝까지 확인하려고 눈꺼풀을 열려고 했지만, 몸은 잘 움직이지 않았다.

[시키]

「────」

　그가 뭔가 말하고 있다.
　그걸로, 이것이 꿈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귀여운 면이 있는 듯 하다.
　히로인의 핀치에 날렵하게 나타난 히어로를, 정말로 동경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꿈.
　어쨌든 그가 구하러 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가령 그가 밤의 순회를 계속 하고 있어도, 여기에 올 확률은 전혀 없고, 무엇보다, 그는 나의 정체를 알아 버렸다.

　흡혈귀를 증오하는 그가, 흡혈귀인 나를 구하러 온다니, 모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꿈이다.
　죽기 직전,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보고 있는 환상.
　………………응.
　하지만, 꼴사납지 않다고 생각한다.
　입가가 누그러진다.
　마지막에 이런 형편 좋은 꿈을 꾼다니,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은 기분이 되어────
[M1]5／날이 밝으면→
→전투2 패배
「커――――억, 시, 온――――」

　……살이 부서지는 소리.
　피 냄새가 가득 찬다.

[네로]
「안녕이다. 이번은 나의 승리군, 마안쟁이
」

　퍼석, 하는 소리.
　틀림없이 두개가 부서지는 소리겠지.

　그것이 내 것이었나, 아니면 그의 것이었나.
　……더, 확인할 수는 없다.

배드 엔드
원문은 �差し入れ. 차입.


�一閃した라고 되어 있다.


�魔眼憑き. 굳이 풀어 쓰자면 마안을 가진 자.





